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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집, 돈, 직함, 성취 등,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

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들 중 상당 부분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일 겁니다. 과연 나의 영

혼의 유익을 위한 보물은 얼마나 됩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죽은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지들을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관습이 있습니다. 즉 제사를 통

해서 조상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죠. 이러한 점은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전부터(4-5세기) 사도신경을 통하여‘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고백해 왔습니다.

이 교리는 교회를 이루는 세 구성원,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연옥에

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즉, 이 세 구성원이 기도와 희생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죠. 특히 연옥 영혼의 경우, 스스로 새롭게 선업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

님 나라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심판 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

하는 일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는 물론 내 영혼에게도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령 성월인 11월, 우리 모두 기도와 희생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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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기 신부의 교리 더하기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1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와 영혼 중 어느

쪽에 더 우위를 두고 살아가나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보통 사람과

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겐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혼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

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이 기도에 굶주리고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죄악으로 인해 더렵혀져 있

는 것은 아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11월을‘위령 성월’로 지내며, 특별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

고 있습니다. ‘위령’(慰靈)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뜻인데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

하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죠?

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영혼’에 관한 강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강연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이 아끼는 보물들을 적어 보세

요.”사람들은 각자 종이에 자신의 보물을 하나 둘씩 써 내려갔습니다. 집, 자동차, 통장, 애완동물 등. 몇 분의 시

간이 흐른 뒤, 강연자는 갑자기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통 안에는 빨간 스티커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청

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종이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여 드린 빨간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들에는 순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 산다면 순간의 쾌락, 만족, 성취를 쫓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그

는 빨간 스티커가 붙여진 보물 목록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강연장 안에 순간을 초월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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